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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존의 지필이나 컴퓨터 이용 형태 검사의 제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상캐릭터와의 상호작용을 도입
한 애플리케이션 형태의 아동보고형 정서 행동 평가척도(EBS-CRF)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67개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여 만 6~12세의 초등학교 1~6학년 남녀 아동 1149명과 아동의 주보호자 210명에게 실시하
였다. 요인분석 결과, 내재화 문제(13문항), 외현화 문제(12문항)와 적응(16문항)의 세 요인이 추출되었다. 타당도를 확
인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부모보고형 아동 행동평가척도(K-CBCL), 아동보고형 우울척도(CES-DC)를 실시하였고, 
EBS-CRF와의 상관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EBS-CRF의 내재화 문제는 K-CBCL의 내재화 문제와, EBS-CRF의 외현
화 문제는 K-CBCL의 외현화 문제와, EBS-CRF의 적응 요인은 K-CBCL의 적응 요인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우울
측정치는 EBS-CRF의 세 가지 요인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EBS-CRF 하위척도들의 내적 합치도 및 검사-재
검사 신뢰도는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EBS-CRF가 한국 아동의 정서 행동 문제를 스크리닝하는 데에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로 쓰일 수 있음을 지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nd validate the Child-Report Form Emotional-Behavioral Scale 
in Application Format (EBS-CRF). This scale integrates interactions with virtual character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paper-based or computerized fixed tests. The 67 preliminary items were 
presented to 1149 elementary school children aged 6 to 12 and their 210 primary caregivers. Factor 
analysis revealed three factors: internalization problems (13 items), externalization problems (12 items), 
and adaptation(16 items). To examine validity, adult participants were given the 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and child participants were given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for Children (CES-DC). Correlations between the EBS-CRF and each measure were examined. 
Results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e internalization factor of the EBS-CRF and the 
K-CBCL, the externalization factor of the EBS-CRF and the K-CBCL, and the adaptation factor of the
EBS-CRF and the K-CBCL. In addition, all three factors of the EBS-CRF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CES-DC depression scores. The internal consistency and test-retest reliability of the subscales were 
found to be appropriate. Overall, our results support the use of the EBS-CRF as a valid tool for screening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in Korean children.

Keywords : Childre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 EBS-CRF, K-CBCL, Application Format

*Corresponding Author : Ki-Whan Kim(Seoul Digital Univ.) 
email: petraneo@sdu.ac.kr 
Received May 7, 2024 Revised June 5, 2024
Accepted June 7, 2024 Published June 30, 2024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5권 제6호, 2024

57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 디바이스, 로

봇,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의 혁신적인 기술, 즉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통해 인간의 삶에 다양한 변화들을 가져오
고 있다. 스마트 테크놀로지는 이미 우리의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방식의 변화는 물론 우리
의 가치관과 정체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1]. 아울
러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이전의 기술들과 달리 개인뿐
만 아니라 기존 사회의 안정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2].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특히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세대, 콘텐츠 세대 등으로 불리는 아동들이 수시로 접촉
하고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는 놀이, 학습, 사회적 소통에 
있어 필수품이 되었으며, 그 영향은 3차 산업혁명의 중
심이었던 성인들에 비해 훨씬 크다[3].

스마트 디바이스와 관련한 발달심리학 연구들은 주로 
‘스마트폰 중독’을 키워드로 하는 부정적 관점과 ‘스마트 
러닝’을 중심으로 하는 긍정적 관점으로 나뉜다. 대부분
의 연구들이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에 있어 아동의 중독
경향성, 주의력 문제, 기타 문제행동 등의 부정적 영향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다[4,5]. 그러나 최근 스
마트 러닝뿐만 아니라 놀이, 사회성 증진, 심리개입, 심
리평가와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의 긍정적 활용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3].

심리평가의 대표적 유형인 심리검사에 있어서도 스마
트 테크놀로지의 도입이 활발해지는 추세이며, 주로 웹
(Web)을 기반으로 하는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다[6]. 웹
을 이용한 심리검사 개발의 필요성은 채팅이나 화상상담 
등 온라인 기반의 상담 및 심리치료가 활성화되면서 그 
정도가 더 커지고 있다[7,8]. 웹 기반 심리검사는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다. 첫째,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긴장과 
불안이 유발될 수 있는 심리검사를 집과 같은 보다 편안
한 환경에서 실시할 수 있다[9]. 둘째, 임상가는 필요에 
따라 검사를 웹에서 바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또한 
바로 파악할 수 있다[10]. 셋째, 문항 반응에 있어 시간, 
양상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문항이나 척도의 타당
화에 유용하며 표준화가 수월해진다[11]. 

아울러 웹 기반 검사를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실시
한다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장점들이 발생한다[12]. 첫
째, 스마트 디바이스는 소형 컴퓨터를 탑재하고 있으므
로 기존의 심리검사들을 전산화하여 개발 및 실시하는 
데 있어 기술적 어려움이 크지 않다. 둘째, 스마트 디바

이스의 높은 보급률과 휴대성으로 편리성이 증대되며 다
수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접속 및 사용이 가능하다. 셋째, 
검사도구를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이며 새로운 
매체로 피검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넷째, 스마트 
디바이스에 내장된 다양한 기능들(카메라, 오디오, GPS, 
조도센서, 근접센서 등)을 통해 새로운 감각 및 행동 정
보들을 측정할 수 있다. 다섯째, 평가대상자의 휴대용 기
기를 통해 현재 경험과 행동을 실제 환경에서 실시간에 
가깝게 수시로 측정하는 생태순간평가(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EMA)가 가능하다[13]. 

더불어,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심리검사에 통합하는 것
은 다양한 대상과 연령대의 피검자들에게 편리성과 효율
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특히 문해력, 주의력과 같은 인
지적 능력의 제한, 낮은 흥미 및 수검동기 등이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아동 대상의 심리검사 개발에 보다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선행 연구[14]에서는 향후 심리검사에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통합하는 것이 필수라고 제안하였
으며 이를 거부한다면 기존의 심리검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스마트 디바이스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에서 스마트 디
바이스는 아동의 주의를 높이는 뇌파를 활성화하고[15], 
아동의 읽기에 대한 흥미와 개입도를 높이며[16,17], 나
아가 사회적 상호작용의 대상으로 기능하였다[18,19]. 
스마트 디바이스를 심리검사에 활용한다면 터치스크린 
방식을 통해 지필이나 키보드보다 훨씬 단순한 반응시스
템을 구현할 수 있으며, 기능성 게임(serious game)의 
형식으로 제작하여 아동의 흥미, 집중도, 동기를 높이고 
검사 실시로 인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실제
로 연구[20]은 아동들이 Rumble’s Quest라는 게임을 
하는 동안 질문을 던지거나 간단한 문제해결을 하도록 
하여, 자기조절력, 사회정서적 안녕감, 실행기능 등을 측
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6세부터 11세까
지 초등학교에 다니는 시기에 해당하며, 가정 위주에서 
학교로 생활환경이 넓어지고 학교생활을 통해 교사, 또
래 등과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학업의 양
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발달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
스를 경험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쉬우며, 심한 
경우 공격행동, 주의력 결핍, 분노, 불안, 우울, 자살 등
의 정서 행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21-24]. 아동기의 
정신건강은 차후 성인기의 적응을 예측하고[25], 신체건
강, 학업, 학교적응, 대인관계 등 다른 문제들과 관련되
기 때문에 예방과 치료를 위해 문제행동의 유무와 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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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의 정서 행동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국내에서 널

리 사용되고 있는 도구로는 한국판 아동 행동평가척도
(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한국 
아동 인성 평정 척도(Korean 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 KPRC) 등이 있다. 동서양의 여러 
문화권에서 널리 사용되는 CBCL은 연구[26]에서 아동
기 문제행동과 적응도를 측정하기 위해 처음 개발되었고 
1991년에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를 단일화하고 규준을 연
령과 성별에 따라 조절한 것을 연구[27]에서 국내에서 사
용할 수 있도록 수정·번안 후 표준화하였다. 이후 
Achenbach 연구팀은 평가대상과 평정자의 관계를 구
조화하여 전 연령대에 걸쳐 문제행동을 평가하는 
ASEBA(Achenbach System of Empirically Based 
Assessment)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였고[28], 이를 바
탕으로 국내에서도 새로운 규준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임
상 및 연구 장면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29]. 

CBCL은 크게 문제행동척도와 적응척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문제행동척도는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
상을 포함하는 ‘내재화’ 척도와 규칙위반, 공격행동을 
포함하는 ‘외현화’ 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방식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기술하는 데 있어 장기간 여
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30-32]. ‘적응’ 척
도는 아동이 가족, 또래와 관계를 유지하고 학업을 해
내는 데 있어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며 문제행동이 아닌 일상적인 적응 수준, 즉 긍
정적 역량을 측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ASEBA 시스
템은 CBCL, YSR (Youth Self-Report), TRF(Teacher’s 
Report Form)의 세 가지 유형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각은 부모, 청소년, 교사의 보고로 정서 행동 문제를 측
정한다. 이러한 ‘다각적 평가’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다
양한 평가자의 보고를 통해 평가자 간 관점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고, 아동의 문제행동의 유발요인을 탐색하
는 데 있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특히 아동의 외
현화 문제(예. 공격행동)는 보호자가 신뢰로운 보고를 
할 수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내재화 문제(예. 
우울)는 보호자보다 아동의 보고가 더 신뢰로울 수 있
다[33,34]. 

아동이 자신의 성격 및 문제행동을 직접 보고할 수 있
는 척도인 KPRC는 초등학교 4~6학년이 사용할 수 있으
며, ASEBA 시스템의 YSR의 경우에도 부모나 교사가 아
닌 본인이 보고할 수 있지만 11~18세의 청소년만 사용
할 수 있다. 따라서 10세 이하의 아동이 자기보고를 통해 

정서 행동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는 찾아보기 어렵
다. 또한 기존 도구들은 문항수가 많아서 읽고 답할 때 
인지적 부담이 크고 문해력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아동
의 정서 행동 평가는 대부분 자발적이라기보다 문제의식
을 가진 부모나 교사에 의해 실시되기 때문에 아동이 검
사에 흥미를 느끼거나 높은 동기를 가진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로 실제 임상장면에서는 보호자 보
고에 기반하는 도구가 주로 사용된다. 아동의 정서 행동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 자신을 포함
하는 다각적 평가가 필요하며, 특히 부모나 교사에게 관
찰되기 어려운 내재화 문제를 평가하는 데에는 아동의 
보고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CBCL, KPRC와 같은 검사들
은 주로 지필식이나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컴퓨터이용검
사(Computerized Fixed Test: CFT) 형식으로 실시되
고 있다. 컴퓨터이용검사는 지필검사와 문항이 동일하지
만 실시방법이 단순히 종이에서 컴퓨터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35]. 컴퓨터이용검사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필검사에 비해 친숙한 환경에서 실시가능하고 접근성
이 높으며, 검사 문항 및 척도의 타당화, 표준화가 용이
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아동의 낮은 문해력, 수검동기, 
집중력 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아동
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필검사의 제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는 보다 다양한 기능들을 적용한 컴퓨터적응검사
(Computerized Adaptive Test: CAT)의 개발이 요구
되며, 이는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을 통해 그림, 애니메이션, 음성, 인터랙션 등을 도입하
여 개발이 가능하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지필 혹은 컴퓨터 이용검사 

형식의 아동 정서 행동 평가척도의 한계점을 개선한 애
플리케이션 형식의 아동 보고형 정서 행동 평가척도를 
개발하는 데 있다. 첫째로, 가상 캐릭터의 안내 및 독려
와 함께 문항을 시청각 자극으로 제시하여 아동의 흥미
를 유발하고 수검 동기를 높이며 검사문항의 이해를 용
이하게 하여 고학년 뿐만 아니라 저학년의 초등학교 학
생도 자기보고식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둘째로 아동의 집중력을 고려하여 기존의 지필
검사에 비해 적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스마트 디
바이스에 기반한 컴퓨터적응검사(CAT) 형식으로 검사문
항을 디지털 콘텐츠화하여 온라인 기반으로 아동들에게 
실시하고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여, 향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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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정서 행동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스크리닝 도구로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2. 방법

2.1 연구대상
만 6~12세의 초등학교 1~6학년 남녀 아동 1149명과 

아동의 주보호자 210명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서
울 소재의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및 맘카페 등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고문을 올리고 홍보하여 자발적으
로 참여한 학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검사에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링크를 전달하였다. 참가자들은 참여 대
가로 소정의 기프티콘을 받았다. 아동 1149명 중 일부는 
EBS-CRF 검사를 중복으로 시행하여 총 1453번의 응답
이 기록되었고 중복응답은 제외 처리하였다. 1149명의 
아동 중 CES-DC 검사에 응한 아동은 171명이었으며, 
이 중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검사를 끝
까지 시행하지 않은 31명을 제외하고 140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아동의 주보호자 210명 중 개인정보
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거나 검사를 끝까지 시행하지 
않은 70명을 제외한 140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
다. 첫 검사 한 달 후 일부 참가자들에게 링크를 발송하
여 EBS-CRF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발적으로 재검사
에 참여한 아동은 83명이었으며 이 중 개인정보를 기재
하지 않아 첫 시행과 매칭이 되지 않는 4명을 제외한 79
명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아동참가자들의 평
균 연령은 8.67세(표준편차=1.53)이었으며, 남자 310
명, 여자 839명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세는 80명, 
7세는 192명, 8세는 272명, 9세는 294명, 10세는 174
명, 11세는 74명, 12세는 64명이었다(Table 4). 

2.2 예비문항 선정 및 애플리케이션 형태의 척도 개발
   과정 
기존 척도들을 참고하고 내재화/외현화 및 적응의 3

요인에 맞춰 임상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서 행동 
관련 요인과 문항들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임
상심리전문가 2인이 K-CBCL과 KPRC의 문항들을 참조
하여 아동의 문제행동 영역을 세분화하였다. 또한 아동 
면담 기법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덜 부담 되는 질문에
서부터 보다 민감할 수 있는 순서(학교생활, 또래관계, 
가족관계, 정서 행동 문제, 자기인식)로 문항을 세심하게 

배치하여[36] 70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후 새로운 
임상심리전문가 1인과 초기문항 개발에 참여한 임상심리
전문가 1인이 다시 논의하여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
진다고 생각되는 3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 문항 67개
를 선정하였다. 

상기 내용을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작하기 위해 안내문
과 질문들을 바탕으로 구성된 시나리오를 상황에 맞게 
2D 이미지로 컨셉화 하고, 이를 시뮬레이션화 작업으로 
제작하였다. 제시되는 캐릭터에 전문 성우의 음성을 녹
음하여 시나리오에 맞게 매칭하였다. 기술적으로는 2D 
스프라이트 기법을 통한 이미지 생성 기술을 도입하였
고, 2D 캐릭터와 안내문 및 질문 내용을 애프터 이펙트
를 활용한 애니메이션화 영상 작업을 하였으며 이를 구
현하기 위해 Unity 엔진을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2.3 측정 도구 

2.3.1 애플리케이션 형식의 아동보고형 정서 행동 
      평가척도(Child-Report Form Emotional- 
      Behavioral Scale in Application Format; 
      EBS-CRF) 
아동의 정서와 행동문제를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제시

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게 개발되었다 예비문항 선
정과정을 거친 67 문항에 대해 0~2점으로 평정하게 만
든 3점 리커트 척도이다. 

하위 요인은 각각 적응 요인(학교적응 6문항, 또래관
계 8문항, 가족관계 7문항, 자존감 5문항, 전반적 행복도 
2문항), 내재화 요인(전반적 불쾌감 1문항, 불안 6문항, 
우울 7문항, 신체증상 5문항), 외현화 요인(주의력문제 7
문항, 과잉행동문제 7문항, 분노·공격성 6문항) 3요인으
로 총 67문항이다. 

이 척도는 다음과 같이 안내문과 질문이 가상캐릭터에 
의해 시청각적으로 제시되어 아동이 보다 흥미를 가지고 
쉽게 문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Fig. 1). 

“안녕 친구, 난 푸푸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나는 밖
에서 뛰어노는 것보다는 집에서 혼자 블록놀이를 하거나 
마음에 맞는 친구 한두 명과 보드게임하는 걸 좋아해. 그
리고 블록도 정말 정말 잘 맞춰! 이만 내 소개는 여기까
지 할게. 지금부터는 우리 친구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보
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 네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혹
시나 힘든 점은 없는지 여러 질문을 통해 알아볼 거야. 
그림과 함께 질문이 나올 건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거야. 솔직한 마음으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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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게 정말 중요해. 질문이 좀 많게 느껴질 수 있겠지
만 게임을 할 때 퀘스트를 깨는 것처럼 하나씩 해보는 거
야! 자, 그럼 시작해볼까?” 

질문 단계에서는 Fig. 2의 예시와 같이 질문과 선택지
가 시각 및 청각으로 제시되었고 답안을 선택하여야 다
음 문항으로 넘어갈 수 있다. 10초 이상 답안을 선택하지 
않을 때는 “너의 답을 골라 줄래?”와 같이 독려하는 음성
이 제시된다.

Fig. 1. Stimulus of EBS-CRF in the Guiding Phase

Fig. 2. Stimulus of EBS-CRF in the Question Phase
 
2.3.2 한국판 아동 행동평가척도(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아동의 적응 상태 및 문제행동을 주 보호자가 평정하

는 척도이다. 평가자 요인을 고려하여 다양한 장면에서의 
문제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스템인 ASEBA[28]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울이나 위축 등의 내재화 문제 및 비
행이나 공격 행동 같은 외현화 문제뿐만 아니라 주의집
중 문제 등 다양한 문제의 수준을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표준화된 CBCL 6-18[29]
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크게 문제행동 척도와 적응 척도
로 구성되며, 문제행동 척도는 다시 증후군 척도, DSM 
진단척도, 문제행동 특수척도로 나뉜다. 증후군 척도는 
소척도 9개(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규칙위반, 
공격행동,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기타
문제)와 이들 하위척도의 합으로 구성되는 상위척도인 
내재화 총점, 외현화 총점, 총 문제행동 점수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대분류인 적응 척도는 사회성, 학업 수행, 

적응척도 총점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척
도 중 내재화 총점, 외현화 총점과 적응척도 총점을 중심
으로 분석하였다. CBCL 6-18 척도들의 내적 합치도는 
기타문제(.58)를 제외하면 .62~.95로 나타났으며[29], 
본 연구에서 내재화 총점, 외현화 총점, 적응척도 총점의 
내적합치도는 각각 .87, .90, .84로 나타났다. 

2.3.3 역학조사를 위한 소아 우울척도–단축형(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for Children; CES-DC 11)
아동·청소년의 우울 측정 척도로 개발된 20문항 형태

의 CES-DC 20[37]을 패널연구나 많은 질문들이 필요한 
개별연구에서 매우 간편하게, 적은 소요시간으로 실시하
기 위해 국내에서 단축형으로 개발된 척도이다[38]. 이 
척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기에 아동을 대상으
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이 된 연구는 없으나 아동이 이
해하기에 어렵지 않은 문항이며, 적은 문항으로 아동들
의 피로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 사
용하였다. 11문항 4점 리커트 척도로, 한국판 단축형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
구에서는 .81로 나타났다. 

2.4 분석
SPSS 25.0과 AMOS 25.0을 활용하여 요인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149명 중 무작위로 580
명을 추출하여 EBS-CRF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참가자 대 변인 비
(participant-to-variable ratios)가 5:1 이상이면 신뢰
할만하다는 의견[39]에 따라 67문항의 5배인 335명을 
상회하는 580명의 표본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
단하였다. 아동의 문제행동 및 적응 간에는 상관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요인 간 상관을 가정하는 주축요인추출
(Principal axis analysis)과 사각회전(Oblique rotation)
을 선택하여 분석하였으며, 고유값(eigen value)과 스크
리 도표(Scree plot)를 참고하여 요인수를 결정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사용된 580명
의 자료를 제외한 569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구조방정
식모형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확인된 요인구
조의 적합도 지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요인분석에 
사용된 1149명 전체 자료 중 CBCL에 응답한 140명의 
자료와 CES-DC 11에 응답한 140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준거 타당도 추정을 위해 
EBS-CRF와 유사한 개념을 측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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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L과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일반적인 심리적 
건강의 지표로 볼 수 있는 우울의 측정치인 CES-DC 11
과의 상관분석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재검사를 실시
한 아동의 자료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추출하였다. 

3. 결과

3.1 탐색적 요인분석
EBS-CRF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

유치가 1이상인 요인은 10개였으나 스크리 도표에서 기
울기가 완만하게 변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판단하였을 때 
3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요인수를 3개로 
지정하여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67문항 중 모든 
요인에 .35이하로 부하되어 어느 요인에도 속하지 않거
나 요인부하량이 2개의 요인에 .10 이하 차이로 나타나
는 문항들을 제외한 결과, 49개의 문항이 남았다. 49개
의 문항에 대해 위 기준에 비추어 더 이상 탈락되는 문항
이 없을 때까지 3요인 지정 요인분석을 재실시한 결과, 
첫 번째 요인분석에서 6문항,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인분
석에서 각각 1문항씩 탈락하여 총 8문항이 탈락되고 41
문항이 남았다. 남은 41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각 
요인의 설명량은 21.23%, 6.98%, 5.18%로 3개 요인의 
총설명량은 33.40%였다. 1요인에는 13문항, 2요인에는 
16문항, 3요인에는 12문항이 부하되었다. 각 문항의 커
뮤넬러티는 .21~.47이었고 요인부하량은 .36~.70이었
다(Table 1).

Fig. 3. Scree Plot

3.2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제안된 3요인 모델을 확인적 요

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χ2 검증은 기각되었
다. NFI, TLI와 CFI는 .71~.82로 수용할만한 수준이었
고, RMSEA는 .048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Table 

2). 문항의 내용과 원척도의 의미를 고려하여 1요인은 내
재화, 2요인은 적응, 3요인은 외현화로 각각 명명하였다.

3.3 신뢰도 검증
표본 전체 자료(n=1149)를 대상으로 내적합치도를 구

한 결과, 요인별로 각각 Cronbach α 값은 내재화 .84, 
외현화 .79, 적응 .84로 나타났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는 내재화 .73, 외현화 .69, 적응은 .67로 나타났다.

3.4 타당도 검증
3.4.1 EBS-CFR와 CBCL의 관계
EBS-CRF와 유사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CBCL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그 결과, EBS-CRF의 
내재화 요인은 CBCL의 내재화와, EBS-CRF의 외현화 
요인은 CBCL의 외현화와, EBS-CRF의 적응 요인은 
CBCL의 적응과 각각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3.4.2 EBS-CFR와 CES-DC 11의 관계
EBS-CRF와 심리적 건강의 측정치인 우울과의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울은 EBS-CRF의 내재화, 외현
화, 적응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Table 3). 

3.5 연령별 기술통계 및 일원배치분산분석
추가적으로 표본 전체 자료(n=1149)를 대상으로 확정

된 세 요인에 대해 연령별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Table 4). 연령별 차이에 대해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사
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내재화 점수는 12세가 7세와 9세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외현화 점수는 연령별 차이가 없
게 나타났다. 적응 점수는 11세와 12세가 6세, 7세, 8
세, 9세보다 더 낮게 나타났으며, 10세는 7세와 9세보다 
점수가 더 낮았다. 

4.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지필 혹은 컴퓨터이용 형식
의 아동용 심리검사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청각 
자극 및 가상 캐릭터와의 상호작용 요소를 도입한 애플
리케이션 형식의 아동보고형 정서 행동 평가척도인 
EBS-CRF를 개발하고 그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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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munality and Factor Loading                                                             (N=580)

No Item commu-
nality

Factor Loading
factor1 factor2 factor3

1 마음이 불편하거나 속상할 때가 있어? .43 .60 -11 -.06

2 무서움을 잘 타거나 자주 깜짝깜짝 놀라니? .32 .49 -.02 -.01
3 어둠이나 귀신, 개미, 개 같이 무서워하는 게 있어? .30 .41 .01 .03

4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을 자주 하니? .36 .54 .05 .06
5 슬픈 기분이 들거나 울 때가 있어? .46 .70 -.06 -.00

6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외로울 때가 있니? .30 .47 .12 .06
7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 .29 .44 .07 .06

8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적게 잘 때가 있니? .35 .50 -.02 .06
9 배가 아프거나 속이 불편할 때가 있니? .36 .51 -.05 .08

10 피곤하거나 쉽게 지칠 때가 있어? .38 .59 .02 .01
11 여기저기 아픈 편이니? .34 .51 -.05 .01

12 짜증이 나거나 신경질이 날 때가 있니? .43 .46 .03 .24
13 네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 .33 .42 .14 .05

14 학교 생활하는 건 어때? .35 .03 .48 .05
15 좋아하는 과목이 있어? .28 -.07 .44 .17

16 공부는 잘 하는 편이야? .24 -.08 .37 .15
17 같은 반에 친한 친구가 몇 명이니? .36 .04 .52 -.04

18 같은 반이 아닌 친구 중에 친한 친구가 몇 명이니? .25 -.08 .43 -.02
19 친구들과 얼마나 자주 어울려 놀아? .20 .03 .40 -.01

20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것 같아? .47 .02 .56 .16
21 다른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니? .37 -.01 .60 -.04

22 가족끼리 밥을 먹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뭔가를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니? .21 .01 .36 .05
23 가족끼리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니? .26 .02 .49 -.06

24 평소 너의 기분은 어때? .47 .18 .59 -.07
25 마음이 편안하거나 기쁠 때가 있니? .40 .24 .50 -.11

26 좋아하거나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있니? .30 -.08 .51 .08
27 활기차고 기분이 좋을 때가 있니? .41 .15 .56 -.09

28 너는 네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져? .38 .18 ..43 .08
29 네가 할 일을 항상 잘 해낼 수 있니? .39 .11 .48 .10

30 수업을 듣거나 긴 글을 읽거나 대화를 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어? .24 .17 .19 .42
31 숙제를 끝내야 하는데 한참 동안 딴짓을 해서 오랫동안 하거나 다 끝나지 못할 때가 있니? .32 .04 .10 .38

32 숙제를 하거나 긴 글을 읽는 것처럼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은 어때? .29 .19 .06 .40
33 손발을 가만두지 못하고 자주 꼼지락거리니? .30 -.08 .02 .39

34 수업시간과 같이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할 때 허락받지 않고 자리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 .25 .10 -.02 .55
35 차분히 앉아서 조용하게 놀기 어려울 때가 있어? .32 .14 -.10 .42

36 말이 많고 시끄러운 편이니? .30 .03 -.08 .38
37 네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어? .27 .02 -.05 .60

38 다른 사람이 이야기 나누고 있거나 무언가 하고 있을 때 자주 방해하거나 끼어드니? .25 -.02 .08 .49
39 화가 나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술 때가 있니? .28 .04 .11 .40

40 친구를 못살게 굴 때가 있어? .25 .04 .02 .44
41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씀을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할 때가 있어? .28 -.06 .06 .54

Table 2. Model Fit                                                                                   (N=569)

χ2 df NFI  TLI  CFI RMSEA
1174.05 776 .72 .71  .82 .048(.045~.050)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5권 제6호, 2024

582

Table 3. Mean, SD and Correlation                                                                     (N=140)

variable  M(SD)  1  2  3  4  5  6  7

1. EBS-CRF Internalization   9.71(4.38)  (.84)

2. EBS-CRF Externalization   5.29(4.02)  .55***   (.78)

3. EBS-CRF Adaptation   7.70(5.26)  -.46***  -.42***  (.84)

4. CBCL Internalization   4.89(5.14)  .26**  .32**  -.29***  (.87)

5. CBCL Externalization   4.94(5.77) . 19*  .45***  -.20*  .72***  (.90)

6. CBCL Adaptation  20.93(2.22)  -.06  -.36**  .41***  -.37***  -.50***  (.84)

7. CES-DC 11  32.87(16.29) . 40***  .38***  -.29**  .38***  .45**  -.23*  (.81)

 Note 1. The inside of parentheses on the diagonal is the internal agreement coefficient obtained in this study.
 ***p< .001.  **p< .01. *p< .05. 

Table 4. Mean and SD by Age                                                                                       (N=1149)

Age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N 80 192 272 294 174 74 64

M(SD)
 EBS-CRF Internalization 9.10(5.25) 8.72(4.73) 9.75(5.33)  9.25(5.32) 10.33(5.75) 10.99(5.13) 11.92(6.30)
 EBS-CRF Externalization 4.91(3.74) 4.82(4.09) 5.05(3.77) 4.99(4.13) 5.78(3.69) 6.33(3.91) 6.86(4.84)
 EBS-CRF Adaptation 17.17(4.53) 17.77(4.28) 16.49(5.01) 16.94(5.10) 15.11(5.51) 13.38(5.76) 13.92(6.29)

이를 위해 67개의 예비문항 선정 후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41문항의 3요인 구조가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요인은 13문항으로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거나 위축되고 신체증상을 경
험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내재화’로 명명하였다. 2요인은 
16문항으로 학교생활, 또래 및 가족관계, 자존감 영역 등
에서 자신의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를 의미하
여 ‘적응’으로 명명하였다. 3요인은 12문항으로 주의집
중 곤란, 과잉행동 및 공격행동을 표출하는 정도를 의미
하며 ‘외현화’로 명명하였다. 이와 같은 요인구조는 선행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어 온 3요인 구조와 일치
하여[30-32] EBS-CRF의 구인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EBS-CRF와 부모보고용 아동 행동 평가척
도 및 아동보고용 우울 측정치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준
거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EBS-CRF 내재화 요인
은 CBCL의 내재화 요인과, EBS-CRF 외현화 요인은 
CBCL의 외현화 요인과, EBS-CRF의 적응 요인은 
CBCL의 적응 요인과 각각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 준거 
타당도를 입증하였다. 특히 내재화 요인들 간의 상관
(.26)이 외현화 요인들 간의 상관(.45) 보다 낮은 정도를 
보여 내재화 문제에 대한 아동과 부모 간 보고의 일치 정
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양상을 보였다. 이는 아동의 경우, 
외현화 문제는 보호자가 신뢰로운 보고를 할 수 있지만 
내재화 문제는 보호자보다 아동의 보고가 더 신뢰로울 
수 있다[33,34]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특히 
내재화 문제에 있어 아동 보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또

한 EBS-CRF의 세 요인은 모두 아동이 보고한 우울과 유
의미한 상관을 보여 준거타당도를 입증하였다. 이 중 우
울과 개념적으로 더 관련성이 높은 내재화는 외현화 및 
적응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높은 상관을 나타내 
EBS-CRF의 내재화 척도가 적절하게 구성되었음을 시사
하였다.

부가적으로 연령별로 EBS-CRF의 하위요인 점수에서 
차이가 나는지 살펴본 결과, 외현화 점수는 연령별 차이
가 없었으나, 내재화 점수는 대체적으로 고학년에서 높
게 나타나고 적응 점수는 고학년에서 낮게 나타났다. 고
학년과 저학년의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서 EBS-CRF의 연령별 표준화를 통해 규준을 확
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
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아동보고형 문제행동 검사
들의 한계를 보완하여 초등 전 학년이 실시할 수 있는 검
사를 제작하였다. 둘째, 인터뷰 형식의 인터렉티브 게임
형식의 차용, 친숙한 동물 캐릭터 안내 및 시청각 자극의 
활용 등을 통해 검사에 대한 흥미와 검사자극 이해의 용
이성을 높였고, 결과적으로 검사에 대한 친화성을 제고
하였다. 기존의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도구들은 
대부분 심리평가 분야와 상관없이 기술이나 디자인 분야
에서 단독으로 개발한 것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경우는 드물다[1].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술을 활용하
여 개발한 동시에 심리측정적 특성을 검증한 점이 강점
이다. 셋째, 애플리케이션용으로 개발하여 언제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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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하였다. 넷째, 기
존 검사들에 비해 문항 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지되는 이론[30-32]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요인구조가 검증되어 짧은 문항 대비 검사의 가용성을 
높였다. 즉, 애플리케이션 형식, 웹 기반 가능, 애니메이
션 및 시청각 자극의 활용, 간소한 문항 등을 통해 전반
적으로 검사에 대한 접근성 및 효용성이 높아졌고, 따라
서 스크리닝이나 연구 목적으로 대규모 실시할 때 강점
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EBS-CRF의 요인분석에서 적합도가 매우 높지는 
않아 추후 요인구조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의 심리검사들을 개발할 때와 유사한 방법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검증방
식이 충분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예컨
대 게임형식의 어플리케이션 검사라는 새로운 형태는 지
필 검사에 비해 게임 형식에 대한 적응정도, 캐릭터에 대
한 선호도 등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
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통제
하거나 조절한 형태의 타당도 검증에 대해 고민해볼 필
요가 있다. 셋째, 흥미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친화성과 접
근성을 높였지만, 그만큼 검사의 안정성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검사의 안정성을 확인
하기 위해 다양한 베타버전을 개발하고 비교검증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초
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이 쉽게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는 검사를 개발하였기에, 차후 아동의 정서 행동 상태
에 대한 스크리닝용 검사로 편리하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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